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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경남여성회를 비롯한 경남지역의 19개 보수·진보를 망라한 여성단체들이 모여 ‘여성후보 발굴을 위한 범 여성단체연대 모임’을 창립하여 여성후보의 

발굴과 각 정당에 여성후보 공천을 요구하였다. 

여성후보 범여성연대 후보로 두 사람을 발굴하여 도의원, 시의원으로 출마하여 선전하였으나 낙선했고 여성후보 출마자체가 여성정치세력화의 운동이었다. 

1998년 제3대 지방선거에도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경남여성연대모임’을 통해 4명의 여성후보를 발굴하였고 1명이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002년 창립 이후 여성정치세력화운동으로 여성할당제 준수를 촉구하는 입장문 전달, 여성후보지지선언, 선거 후보 대상 성평등 정책 

의제 질의서 전달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 여성정치세력화 연대활동












